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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역기능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아동의 스마트미디어 중독과 ADHD관련문제의

직렬다중매개효과

The Serial Multiple Mediation Effect of Smart-media Addiction and 
ADHD-related Behaviors on the Relation between the Maternal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백성은*

Sung-eun Baek*

요 약 본 연구는 자녀의 역기능적 특성과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알아보고, 그

관계에서 아동의 스마트미디어 중독 및 ADHD관련문제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7

차년 자료 중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에 모두 응답한 537명을 대상으로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를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살펴보았고, 본 연구문제 검증을 위해 PROCESS Macro version 4.2(Model 6)로 직렬다중매개효과

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역기능적 양육태도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

았다. 둘째, 어머니의 역기능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간 관계에서 스마트미디어 중독과 ADHD관련문제

각각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역기능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사이 스마트미디어 중독

과 ADHD관련문제의 직렬다중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어머니의 역기능적 양육행동과 자녀의 친사회

적 행동의 관계에서 아동의 스마트미디어 중독과 ADHD 관련문제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증진 방안의 기초 자료로 활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어머니의 양육행동, 친사회적 행동, 스마트미디어 중독, ADHD관련문제, 아동
Abstract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ole for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in terms of maternal parenting 
behavior, smart-media addiction and ADHD-related behaviors. The study sample was 537 children who had 
participated in the tenth wave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The data were analyzed for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d serial multiple mediat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direct effect of maternal parenting behavior on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was not 
significant.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ternal parenting behavior and the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the mediating effects of smart-media addiction and ADHD-related behaviors were significant, 
respectively. Third, in the effect of maternal parenting behavior on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it was found 
that smart-media addiction and ADHD-related behaviors mediate it in series. These results provide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rocess between maternal parenting behavior to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and especially 
emphasize the importance of smart-media addiction and ADHD-related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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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



The Serial Multiple Mediation Effect of Smart-media Addiction and ADHD-related Behaviors on the Relation between 

the Maternal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 230 -

Ⅰ. 서 론

친사회적 행동은 개인이 속한 문화적 관점에서 타인

을 이롭게 하려는 자발적인 동기를 바탕으로[1] 하기

때문에 친사회적 행동 경향을 보유한 아동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원활할[2] 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선호받

아 성장의 기회를 더 풍부하게 제공받을[3] 수 있다. 반

면 친사회적 행동 경향이 낮은 아동은 또래와 관계 맺

는 것에 두려움을 지니거나 공격성을 드러내는 등 부적

응적인 양상을 보일 수 있는데[4], 이에 조기 개입하지

않고 방치 시 청소년기 학업성취, 교우관계 등에[5] 까

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아동의 친사회적 행

동은 이후 시기 부적응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요인을 면밀히 살펴볼 당위성이 제기된다.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들 중 아

동과 가장 밀접한 정서적 교감을 나누며 사회화 과정

전반을 담당하는 주 양육자의 양육행동이 무엇보다 중

요할[6] 것으로 판단된다. 양육행동은 자녀를 키우는 과

정에서의 일반적 태도나 행동을[7] 의미한다. 생애 초기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경험은 자녀의 성격발달을 비롯

해 이후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친사회적 행동양식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주요 요인으로[8] 평가될 수 있다. Baumrind[9]는 자녀

에게 애정을 바탕으로 소통하고 독립성을 존중하는 양

육행동인 ‘애정’, 자녀가 부모의 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부적절한 행동은 제한하는 양육행동인 ‘통제’의 두 차원

을 제안하고 그 중 애정은 낮으나 통제는 높은 권위주

의적 유형과 애정은 높으나 통제는 낮은 허용적 유형을

역기능적 양육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역기능적 양육행동

은 자녀로 하여금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로 표상하게

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안전감을 느끼는 것을 어렵게

해 친사회적 행동 결여를 비롯해 다양한 적응적 어려움

을 유발할 수 있다[10][11][12]. 한편 국내 초등학생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어머니의 순응적 양육행

동의 영향력은 유의한 반면 아버지 양육행동의 영향력

은 유의하지 않음을 보고한 연구결과[13]를 참고했을

때 아직은 양육자와 보내는 시간이 상당한 아동기의 경

우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일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에 대한 양육적 돌

봄의 주체로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는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게 되

었고[14]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미디어가 이용자가 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려 그에 적합한 정보를 검색

해 신속하게 제공해준다. 더불어 스마트미디어를 보유

하는 연령도 점차 하향화 되고 있고[15], 아동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시간도 증가하여 스마트미디어 중독과 관

련된 역기능적 측면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편 아동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과거 경험을 고려해 타인의 감정을 인식

하게 되고 이를 감안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작업,

다채로운 언어적 표현 양식, 비언어적 행동 이면의 의

미 등을 통해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 등 고난도

의 과정을 습득하게 됨을 생각했을 때 스마트미디어 중

독 및 타인과의 정서적 상호작용 기회 감소로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 지체를 불러올 수 있어 보인다[16].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아동의 개인적 특성 중 또

다른 요인으로 ADHD관련문제를 들 수 있다. ADHD관

련문제란 주의집중문제, 과잉행동, 충동성의 개별요소

등을 포함해 ADHD문제를 통합적으로 정의하기 위한

용어[17]이다. 본 연구에서는 DSM임상진단 기준이 반

영된 아동 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6-18)의 DSM-ADHD점수를 활용하였기에

ADHD관련문제로 변인명칭을 상정 하였다. ADHD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 주변 상황의 사회적 단서를 인식하는

데 충분한 주의를 할당하지 못하며, 외부의 요청에 따

라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사

회적 상황에 부적합한 행동을 빈번하게 보인다는[18]

점에서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저해와 관련해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역기능적 양육행동,

아동의 스마트미디어 중독, ADHD관련문제, 친사회적

행동 간 관련성을 살펴본 후 스마트미디어 중독과

ADHD관련문제가 순차적으로 어머니 역기능적 양육행

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사이의 관계를 직렬다중매

개하는 모형 검토를 통해 관련 변인간 통합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의 경우 관련 연구들이 어머니의

역기능적 양육태도, 아동의 스마트미디어 중독, ADHD

관련문제, 친사회적 행동 중 일부 변인들 사이의 관계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9, No. 6, pp.229-235, November 30, 2023.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231 -

만을 살펴보거나[19] 유아 또는 청소년 대상의 연구가

[20] 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마트미디어 보급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21], 스

마트미디어 과의존 위험군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

상으로 올바른 스마트미디어 사용 습관을 양성해줄 수

있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친사회적 행동

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더불어, 스마트미디어 중독

및 ADHD관련문제를 순차적으로 거쳐 아동의 친사회

적 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역기능적 양육행동, 아동의 스

마트미디어 중독, ADHD관련문제, 아동의 친사회적 행

동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역기능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아동의 스마트미

디어 중독과 ADHD관련문제의 직렬다중매개효과는 어

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데이터 10차년도 자

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어머니의 역기능적 양육

행동, 아동의 스마트미디어 중독, ADHD관련문제, 친사

회적 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에 모두 응답한 아동과 어머

니만을 선정해 최종적으로 537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으로 아동의 성별은 남아 247명

(51.0%), 여아 263명 (49.0%)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어머니의 역기능적 양육행동

원 척도는 권위적, 권위주의적, 허용적의 3개 차원

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권위적 양육행동

은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적 성숙을 돕는 긍정적 양육

행동으로 본 연구에서는 권위주의적, 허용적 차원에

해당하는 35 문항만을 통합해 역기능적 양육태도의 구

인에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5점 Likert-type이며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권위주의적 양

육행동이 .881, 허용적 양육행동이 .648, 역기능적 양육

행동 전체가 .878로 나왔다.

2) 아동의 스마트미디어 중독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에서 제공하

고 있는 K-척도(인터넷중독 진단척도) 청소년 관찰자

용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부모보고형으로 수정한

것을 활용하였다. 2번, 6번의 2개 문항은 어떤 요인에

도 속하지 않고 합산 점수 산출 시에만 포함된다. 본

척도는. 4점 Likert-type 이며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

(Cronbach’s α)는 1요인 .736, 3요인 .671, 4요인 .586,

전체가 .827로 나타났다.

3) 아동의 ADHD관련문제

오경자, 김영아[22]의 아동·청소년행동평가척도

(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6-18)의 DSM

ADHD 하위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하위척도는 행동에

일관성이 없고 부산하거나 한 가지 일에 주의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즉각적인 욕구 충족을 바라는 것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있다. 3점 Likert-type 척도

이고 저작권과 관련해 각 척도에 해당하는 문항번호는

담당 기업에 추가 요청 시 받을 수 있다. 국내 표준화

연구[22]에서 DSM ADHD의 내적일치도(Cronbach’s

ɑ)는 .780으로 나왔다.

4)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을 구인하기 위해

Goodman[23]의 아동의 강점과 난점 조사 교사용 질문

지에서 친사회적 행동에 해당하는 문항만을 사용하였

다. 본 척도는 3점 Likert-type 척도이고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864로 나왔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해 주 연

구문제 검증에 앞선 기초 조사로 주요 변수의 평균, 표

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왜도 및 첨도 값을 통해 정규성

가정을 검증하였고, 상관분석을 통해 변인 간의 관계

를 확인하였다. 주 연구문제 검증 과정이 포함된 직렬

다중매개 분석에는 SPSS Process Macro 4.1 model 6

을 적용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신뢰구간(Bootstrap Confidence Interval)을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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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표 1>을 보면 어머니의 역기능적 양육행동 평균은

2.339(SD=.355),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평균은

2.489(SD=.488)로 나왔다. 아동의 ADHD관련문제 평균

은 .336(SD=.426), 스마트미디어 중독의 평균은

1.595(SD=.375)로 나왔다. 모든 측정 변인의 왜도는 절

대값이 3미만, 첨도는 절대값 7미만으로 나와 정규분포

가정이 충족됨을 확인하였다. 변인 간 상관관계의 경우

<표 1>에 드러난 바와 같이 모든 변수 간 상관관계가

유의미한(p<.01) 것으로 나타났다.

** p <.01

2. 어머니의 역기능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스마트미디어 중독와 ADHD관

련문제의 직렬다중매개효과

<표 2>와 [그림 1]을 살펴보면, 어머니의역기능적양

육행동은 아동의 ADHD관련문제(β=.160, p<.001)에 유

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ADHD관련문제(β=-.248, p<.001)의 직접효과도 유의하

게 나왔다.

종속
변인 독립변인 B SE t

신뢰구간

LLCI ULCI

스마트미디어

중독

어머니

역기능적

양육행동

.371 .042 8.686*** .288 .456

ADHD관련

문제

어머니

역기능적

양육행동

.191 .053 3.583*** .087 .297

친사회적행동

스마트미디어

중독
.171 .051 3.380*** .072 .271

어머니

역기능적

양육행동

-.028 .061 -.464 -.149 .092

스마트미디어

중독
-.169 .057 -2.926*** -.283 -.056

ADHD관련

문제
-.285 .048 -5.831*** -.381 -.189

표 2. 어머니의 역기능적 양육태도, 아동의 스마트미디어 중독,
ADHD 관련문제의 경로계수
Table 2. Path coefficients of maternal parenting behavior,
smart-media addiction, and ADHD-related behaviors

*** p <.001

<표 3>을보면, 어머니의 역기능적 양육행동의자녀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총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16, p<.01). 어머니의역기능적양육행동의자녀친

사회적 행동에대한직접효과는유의하지않았다. 어머니

의역기능적양육행동과자녀의친사회적행동간의관계

에서 아동의 스마트미디어 중독과 ADHD관련문제라는

두 변인의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부트스트

래핑을 활용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B SE t
신뢰구간

LLCI ULCI

총효과 -.164 .059 -2.781** -.280 -.048

직접효과 -.028 .061 -.464 -.149 .092

표 3. 어머니 역기능적 양육행동과 아동 친사회적 행동 간의
직접효과와 총효과
Table 3. Total effect and direct effect between maternal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 p <.01

어머니의 역기능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

1 2 3 4

1 어머니 역기능적
양육행동

1

2 스마트미디어 중독 .352** 1

3 ADHD관련문제 .213** .207** 1

4 친사회적 행동 -.119** -.189** -.280** 1

M 2.339 1.595 .336 2.489

SD .355 .375 .426 .488

왜도 .184 .591 1.746 -.680

첨도 -.131 -.353 3.964 -.378

표 1. 기술통계치와 주요변인 간의 상관계수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그림 1. 직렬다중매개 모형
Figure 1. The serial multiple mediation model
*** p <.001,제시된것은 표준화된 계수, 점선은유의하지 않은
경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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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스마트미디어 중독(B=-.063,

99%C I =- .111.- .017) ,ADHD관련문제(B=- .055,

99%CI=-.099. -.018)의 간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각각의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스마트

미디어 중독과 ADHD관련문제를 차례로 투입한 경우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018,

99%CI=-.032. -.007).

B SE
신뢰구간

LLCI ULCI

총 간접효과 -.136 .030 -.196 -.079 

X -> M1 -> Y -.063 .024 -.111 -.017 

X -> M2 -> Y -.055 .021 -.099 -.018 

X -> M1 -> M2 -> Y -.018 .007 -.032 -.007 

표 4. 어머니역기능적양육행동과아동의친사회적행동간관계
에서 아동 스마트미디어 중독과 ADHD관련문제의 간접효과
Table 4. Indirect effect of smart-media addiction and
ADHD-related behavi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M1=스마트미디어 중독, M2=ADHD관련문제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역기능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자녀의 환경적 변

인과 심리 내적 변인의 연쇄적 영향력 즉, 간접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역기능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스마트

미디어 중독을 거쳐 친사회적 행동에 이르는 간접경로

가 유의한 것으로 나왔다. 즉 어머니 양육행동이 역기

능적일수록 아동의 스마트미디어 중독 경향이 높았고,

이는 낮은 친사회적 행동으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결과

는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자

녀의 적응 간의 관계를 매개함을 밝힌 선행연구와[24]

유사하다. 양육자와 자녀 간 긴밀한 정서적 유대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애착이론에 따르면 어머니의 역기

능적 양육행동과 자녀의 심리 내적 스트레스 사이 밀접

한 관련성을 주장하는데[25], 본 연구는 어머니가 자녀

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온정과 통제의 균형을 상실해 역

기능적인 양육행동으로 칭해질 수 있는 양상을 보일 때

자녀가 스마트미디어 중독 양상을 보이고 그로 인해 친

사회적 행동 경향 또한 저해될 수 있음을 살펴본 의의

가 있다.

둘째, 어머니의 역기능적 양육행동, 아동의 ADHD

관련문제 및 친사회적 행동 사이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왔다. 이는 어머니가 권위주의적, 비일관적, 방관적인

방식으로 자녀와 상호작용을 할 때 자녀의 ADHD관련

문제 행동 경향이 증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사회적 장

면에서 관계를 맺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음을 언급한

김소영[26]의 연구와 입장을 같이 한다. 본 간접 경로를

구성하는 각 경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역기능

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ADHD관련문제 경향을 증가시

켰는데, 이에 대해 언어적·물리적 체벌을 사용하는 어

머니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적대감, 폭력성과 관련됨을

밝힌 연구결과와[27] 동일한 의미적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신경심리학적 관점에 따르면 태내에서 인간은 이

미 생존에 필요한 수준의 신경세포 연결망 형성을 완료

한 후 출생하나 약 75%의 두뇌발달은 출생 후 10세 정

도까지 이어진다고[28] 한다. 특히 두뇌 발달은 영·아동

이기에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지는데 이 시기 양육자와

의 정서적 상호작용은 신경세포 연결망 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즉, 아동기 뇌의 화학작용이나 구조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모-자녀 간 부정적 관계

체험은 자녀 ADHD관련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정신과

적 증상의 위험요인[29]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간접 경로를 구성하는 또 다른 경로에 따르면 아

동의 ADHD관련문제가 친사회적 행동을 낮추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ADHD관련문제는 주의

력 결핍, 과잉행동 및 충동성과 같은 증상으로 스스로

의 행동을 조절하기 어려워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유지

하는데 제한적임을 언급한 연구와[18] 일맥상통한다.

즉, ADHD관련문제는 증상의 고유 특성 및 대인관계의

반복적 결핍과[30] 관련해 사회적 단서를 인식하거나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보이는데 어려움이 있어 또래와

의 긍정적 관계 형성을 제한하는[31] 요인임을 드러낸

다. 본 연구결과는 친사회적 행동의 형성을 위해 아동

의 ADHD관련문제에 개입할 필요성을 탐색한 의의가

있다.

셋째, 어머니의 역기능적 양육행동과 자녀의 친사회

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스마트미디어 중독과

ADHD관련문제의 직렬다중매개 효과가 유의하게 나왔

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마트미디어 중독으로 유발

된 ADHD관련문제는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지만, 어머니의 역기능적 양육행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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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입이 선행적으로 주어질 경우 그 부정적 영향력이

상쇄되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을 도울 수 있다는

결론이 가능해 보인다. 2021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에[32] 따르면 스마트폰 과의존을 구성하는 3개 하위요

인(예, 현저성, 조절실패, 문제적 결과) 중 유·아동이 가

장 높은 점수를 받은 영역은 현저성 요인으로 나왔다.

구체적으로 현저성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 중 아동의 응

답값 평균이 가장 높은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스마트

폰을 갖고 노는 것을 좋아한다’였고 이는 스마트폰 과

의존 위험군의 아동에게 특히 두드러지는 점은 그들의

삶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생활패턴이 다른 행태보

다 두드러지고 가장 좋아하는 활동으로 평가됨을 드러

낸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면 가정에

서 어머니의 역기능적 양육태도 변화를 기반으로 영육

자와의 정서적 상호작용 및 유대감 형성을 통해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한 시간 보다 더 즐거운 경험을 자녀에게

제공하는 것이 ADHD관련문제 때문에 자녀의 사회적

능력 발달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는 전략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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